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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똥구리의 이용 
  소똥구리라는 곤충은 지금의 40~50대가 어린시절 농촌지역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소똥 아래 어느 곳이면 찾아 볼 수가 있었고, 또 소똥을 들추어 내고 오줌을 누면 소똥구리가 그 온기를 이기지 못하고 올라와 장난끼 있는 소년들의 손아래서 장난감이 되어주곤 하던 놀이감으로써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곤충이었다. 하지만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장지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가 지금은 개발과 거리가 먼 도서지역이나 산간 목장지대에서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항생제가 많이 함유된 농후사료의 과다이용과 가축의 사육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지금부터 5~6년 후에는 이들 지역에서도 더 이상 소똥구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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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분에서 활동중인 뿔소똥구리 


  소, 말, 양 등의 초식동물은 완전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섭취한 풀은 대부분 섬유질이거나 고분자 상태의 유기물로 배설되며, 이 배설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식물들이 이 배설물을 직접 영양원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똥구리과에 속하는 대부분의 소똥구리들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먹는데, 소똥구리류는 지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 땅속으로 똥을 운반한 후 그들 자신이 1차적으로 분해·이용하고 잔류 유기물을 식물이나 박테리아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영양원으로 다시 토양에 환원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장에서 발생하는 흡혈 파리나 기생충의 발생원을 제거하게 되어 이들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똥구리는 생태계의 구성원 중 영양물질의 순환자이며, 해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곤충으로, 그 생태와 습성이 독특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곤충이다. 
  최근 지난 몇 년 동안 환경오염과 농약 사용에 따라 소똥구리종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 세계적이어서 목축업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이 곤충에 의한 지표의 청소와 아울러 얻어지는 비옥한 목초지의 면적확보 차원에서 이들의 보전과 증식에 심혈을 기울일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적절한 종을 수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십년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일본 동북농업시험장 및 호주 CSIRO에서는 이를 실용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방목지가 넓은 호주 및 유럽국가에서는 소똥구리에 대한 연구가 20~30년 전부터 시작되어, 소똥구리를 사육·방사하여 생태계내에서 소똥구리의 역할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은 방사한 소똥구리의 밀도유지를 위해 구충제의 사용시기, 농도조절, 약제선별등 계속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연구의 바탕에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 

	 
	 

	 
	2. 소똥구리의 효과
  소똥구리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기에 선진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소똥구리 연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왔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소똥구리에 의한 초지이용율 항샹
  소똥구리는 목초위에 떨어진 소똥을 땅속으로 재빨리 운반함으로써 소똥이 떨어진 곳에 목초가 고사하여 부실초지가 되거나 방목소가 먹지 않는 불식과번식초를 줄여주기 때문에 초지의 효율을 올려 주고 청소베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어준다.

	 
	 
	 
	 
	 
	 

	 
	 
	나. 소똥구리에 의한 토양환경 개선
  소똥구리가 소똥을 운반하기 위해 땅속으로 구멍을 뚫고, 뚫은 구멍의 벽에 소똥을 바르며, 소똥구리의 먹이로 우분을 땅속에 저장함으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비료를 준 것과 같이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데, 식물생장에 필수원으로 작용하는 질소 및 탄소의 공급을 소똥구리 활동전과 비교시 최고 7배까지 증가 시켜주며, 유기물 및 유효인산 2.5배, 토양 생물에 필수원으로 작용하는 각종 치환성 양이온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목장초지의 영양물질 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표 1. 소똥구리 처리전후의 토양화학성 변화
 

처리전

뿔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Ex.cation
(cmol+/㎏)

Ca2+
K+
Mg2+
Na+
5.42 (100%)
0.38 (100)
0.89 (100)
0.20 (100) 

8.09(149.3%)
0.58(152.6)
1.53(171.9)
0.22(110) 

8.54(157.6%)
0.70(184.2)
1.70(191)
0.22(110) 

pH(1:5)
EC(1:5)(dS/m)
Av. P2O5(㎎/㎏)
Org. C(g/㎏) 

6.5
0.71 (100)
31 (100)
4.0 (100) 

7.0
0.47(66.2)
70(226)
9.0(225) 

6.9
0.47(66.2)
47(151.6)
8.4(210) 



	 
	 
	 
	 
	 
	 

	 
	 
	다. 소똥구리에 의한 파리류 발생 억제
  초지에서 소의 배설물을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곤충이 많지만, 그 중에서 파리는 제일 먼저 소똥을 찾아와 섭식을 하고 알을 낳는 곤충이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가 많은 알을 낳더라도 그 이후에 소똥구리가 알을 낳은 우분을 땅속으로 운반하고 소똥구리의 먹이로 사용함으로서 파리의 발생을 억제시키게 되며, 소똥과 함께 배설된 가축 내부기생충의 번식도 막아 이들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농약의 사용 회수를 줄일 수가 있다.

	 
	 
	 
	 
	 
	 

	 
	 
	라. 목초의 생장 촉진 효과
  소똥구리가 활동한 소똥에는 식물체가 자라는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할 뿐 아니라, 식물체에 이로운 미생물들의 번식이 촉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초의 생장이 촉진된다. 이와같이 소똥구리는 1~3㎝의 작은 체구의 곤충이지만 인간과 환경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그 체구에 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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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전
	분해후
	 

	 
	 
	 
	 
	 
	                                      그림 2. 소똥구리 활동에 의한 소똥의 분해 

	 
	 
	 
	 
	 
	 

	 
	 
	  소똥구리는 이렇게 인간과 우리의 자연환경에 아주 이로운 곤충으로써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목장초지의 환경개선에 소똥구리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국민적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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